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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생산성 향상)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일괄지원하는 ‘생산성
혁신 One-Pass 프로그램”을추진하여생산성혁신선도기업육성(‘24, 300개)

-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로 ’생산성
향상 특별법‘ 제정 추진 (‘23.9 발의, 산중위 계류중)

◦ (지역 중소기업 육성) 지역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
기획한 프로젝트를 정부-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는 레전드 50+ 추진

- 레전드 50+에 선정(’23.11)된 21개 프로젝트 대상으로 1년차에만
2,800억원 규모로 자금, 스마트공장 등 핵심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(‘24.4~)

    * (사례) 대구는 혁신기관, 대학 등 지역의 풍부한 로봇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, 제조중소기업의 
혁신을 위해 지역주력산업(기계부품, 자율조작 로봇)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(로봇·자동화, 스마트공장 등) 지원

◦ (상생협력 문화 확산) 플랫폼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,
상생결제 확산* 및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·확산(‘24~)

     * 2차 이하 협력사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의 지급 의무 강화

□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

◦ (기술 보호)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보호 수단을 집중 지원
하고, 대기업이 기술보호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(‘24.상)

- 혁신 기업이 VC·대기업 협업 시 기술보호조치 자문* 및 SW·HW
구축을 우대하고, 핵심기술 모방 시 경보 서비스 신설

    * 보안컨설팅 7일(시스템·제도 점검) + 멘토링 60시간(NDA, 이메일 등 현황 세부점검)

- 대기업의 기술보호 조치 이행에 대해 인센티브 (동반성장지수 가점 등)를
부여하고, 협력사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분담* 지원사업 신설

* 구축비용 분담(안): 정부 50% + 대기업 30% + 중소기업·스타트업 20%

- 중소기업이 전부처의 기술보호 정책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
‘기술보호 게이트웨이’를구축하고, 통합지원을위한바우처 시범도입* (’24~)

    * 우리부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

◦ (판로 확대)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
있도록 신산업 분야 참여기회 확대, 국산부품 사용유도 등 추진 (’24.6)

-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
추천단체를 확대 (1→ 7개)하고, 신제품은 지정요건* 완화 추진 (’24.상)

     * (현행 신제품특례)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& 구매실적 5억원 이상 → (개선) 5개 & 1억원 이상

- 국산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입찰
심사시 가점,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 등 인센티브 부여


